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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 “최악”
IPCC, 지구온도 상승으로 재앙 가능성 … 개도국 신흥국 책임 커

2010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발표된 추정치를 통해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

201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1.6Gt(기가톤)으로 역대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IEA는 201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6Gt으로 추정했다.

파티 비롤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서 가장 나쁜 소식”이라면서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 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려는 목표 달성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는 것이 기후변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구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된다는 보고

서를 채택한 바 있다.

IEA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규모가 32G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지만 목표시기보다 10년

먼저 목표치에 육박하게 됐다.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보고서를 쓴 니컬러스 스턴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억제되

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2100년 지구 온도가 4℃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50%에 달하며, 지구온난화는

수십억의 인류의 삶을 파괴해 대규모 이주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구 온도 상승의 4분의 3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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